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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장 과장 박영환 (042-481-4080) 담 당 자 사무관 장민영 (042-481-4236)

몽골 사막화 방지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 산림청-지자체(서울, 인천, 수원 등)-기업 등 민간부문과의 발전방안 모색 -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5일 몽골 사막화 방지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관계기관 비대면 영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 국외에서 유입되는 황사를 저감하고 사막화 진전을 막기 위한 몽골에서의

나무심기는 그 중요성과 상징성이 산림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속되어 오고 있다.

□ 산림청은 신북방 정책 부응과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황사

발원지인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해 2007년부터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한 울란바타르 도시숲 조성

사업이 마무리되었다. 2022년부터는 3단계 사업으로 ‘몽골 산불 피해지 복원

및 예방, 산림복원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몽골 그린벨트 조림 사업개요

     o 1단계 : ’07∼’16(10년), 138억 원, 사막화 방지 조림(3,046ha) 등

     o 2단계 : ’17∼’21(5년), 약 100억 원, 조림지 이관 및 도시숲 조성(40ha)

     o 3단계 : ’22~’26(5년), 803만$, 산불 피해지 복원 및 예방, 산림복원 기반시설 조성

□ 이번 간담회에서는 몽골 사막화 방지사업 경험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경험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에 대해 협력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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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민간부문간 연계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 몽골 사막화 방지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 서울시, 인천시, 수원시, 고양시, 경남도

□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 신규 사업으로 ‘몽골 민간사막화방지 사업’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역량을 활용한 해외에서의 사막화방지

조림사업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이에스지(환경-사회-지배구조)

참여를 이끌어낼 마중물로 추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몽골 민간사막화방지 조림사업 : ’22년 신규사업, 3억 원

□ 아울러,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사무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창원

이니셔티브 10주년 행사’(10.15, 창원)와 관련하여 ‘사막화 방지 우수 동영

상 공모전’과 ‘비대면 합창대회’ 참여와 홍보를 부탁하였다.

    *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 가능 

   ** 창원이니셔티브 : 대한민국 산림청이 국제연합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

(창원, 2011)에서 출범하였으며 세계사막화방지 및 토지황폐화중립 이행을 지원

□ 산림청 박영환 해외자원담당관은 “정부-지자체-민간부문에서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해 다양한 국제산림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파일 :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 

첨부파일 : 관련 사진 2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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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 

⇒

<나무심기 전후 광경(룬솜지역)>


